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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강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다 
핵심 구절: "아브라함이 그 곳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주실-산이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제공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22:14 

선택한 성구: 
창세기 22:1-18 

핵심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강력하고 자주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어야 했던 감정적 트라우마,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삭의 경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 중요한 순간을 

탐구하기 위해 많은 해설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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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라린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확인이라는 

귀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순종하고 네 아들, 네 

외아들까지 버리지 않았으니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리라. 당신의 후손은 적들의 

도시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당신이 내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16-18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지극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증명을 따르지 

않으실 것이라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끄신 장소를 보고 하인들에게 "당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소년과 나는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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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22:5). 아브라함은 

"우리"를 복수형으로 "바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제사 장소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내 아버지여!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용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갔어요." 창세기 22:7,8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의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근처에는 

덤불에 가시덤불에 갇혀 있던 숫양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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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양을 드리는 것은 이전에 희생된 양이나 

수송아지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제사를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셨고, 숫양은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나타냅니다. 9-13절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공급하실 것이며, 

실제로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17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고 인간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생명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요한복음 1:29)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서신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복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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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의 전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을 의롭게 하실 것을 예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시며 이르시되 네게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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